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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Factor (IF)는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을 설립한 Eugene Garfield가 1975년부

터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그 개념은 최신에 학술지에 발표

된 논문들이 얼마나 자주 학술지에 인용이 되는지를 계산하

여 특정 학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표로 삼는 것이다. 이 

때 모든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톰슨 로이터사에서 특허를 가진 Journal Citation Reports 

(JCR)에 실리는 논문들만 대상으로 한다. JCR은 처음에

는 Science Citation Index (SCI)로 출판이 되었는데 현

재는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와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로 출판한다. JCR에 실리는 

학술지는 SCIE 출판에 실리는 학술지이고 따라서 보통 SCI 

저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SCI 저널이 되지 않는 학술지는 

아무리 실어서 인용되어 봐야 IF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

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IF는 최근 2년간 특정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인용된 총

수를 그 학술지에 최근 2년간 출판된 총수로 나눈 값이 된

다. 간단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학술대회의 초록이 인용

되기도 하고, 또 흥미영상이나 뉴스 같은 아주 간단한 논문

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모두 인용된 회수에 

들어간다. 그러나 학술대회 초록은 논문 출판 수에는 들어가

지 않으므로 IF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들어갈 수 있지만 흥미

영상 같은 경우는 논문 출판 수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안 들

어 가는 수도 있어 IF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

므로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이렇게 IF가 학술지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도 

있는데 이는 주로 특정 논문의 내용이 아주 뛰어남에도 불

구하고 IF가 낮은 학술지에 실리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

하고, 특히 JRMP 처럼 SCI 저널이 되지 못한 학술지는 학

자들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려 하므로 논문 숫자가 부족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

문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 새로운 학술지가 나타나 국제적으

로 커지기는 매우 힘들어, 학술지 발간과 같은 지식기반 산

업의 발전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후

발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선진국이 교묘한 장벽을 쳐 놓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학술지 발간 사업 및 학무 발전을 위

하여는 대학교나 연구비 지급 기관에서 너무 IF가 높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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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나 SCI 저널 논문 만을 인정하는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심하게 IF와 

SCI 논문을 따지는 경향이 있어 자체 학술지 발간 사업을 더

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JRMP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의 학술지 인정 

사업인 한국연구재단의 학줄지 등재사업에 지원을 하여 현

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면 

학회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JRMP뿐만 아니라 학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

적인 논문 제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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